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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열, 미수기념문집 발간

원로 미술평론가 청여 이구열이 미수기념문집 《청여산고》를 
펴냈다. 미술기자, 근대한국미술 연구자로서 활동했던 생생한 
기록을 한자리에 모았다. / 박재현 기자

《청여산고》 제1권 《근대한국미술 작가와 작품 》( 15,000원, 제2권 

17,000원�)

《청여산고》(에이엠아트)는 1949년부터 2018년까지 이구열이 
다양한 매체에 발표했던 ‘흩어진 원고’ 100편을 두 권으로 엮은 
문집이다. 제1권 《근대한국미술 작가와 작품》은 한국 서양화의 
효시인 춘곡 고희동부터 시작해 김은호 나혜석 이인성 이중섭 
박수근 천경자 등 20세기 한국미술을 대표하는 미술가 50여 
명의 생애와 작품세계를 조명한 글이다. 제2권 《근대한국미술 
에세이와 비평》은 취재기, 해외미술 탐방기, 문화재, 미술시장, 
미술사, 전시비평, 북한미술 등 다양한 방면의 폭넓은 집필 활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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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자취를 담았다. 특히 그의 생애 처음 활자화된 글로, 중학교 
미술부장 시절 교지에 쓴 <원시회화의 발생>을 다시 찾아내 
실었다. 
각 권의 원고는 모두 집필 순서에 따라 구성했으며, 저자의 
판단에 따라 일부 수정 보완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출판 당시의 
원본을 충실히 지켰다. 저자의 지적 관심사의 전개와 함께 한국 
현대미술의 흐름을 생생히 증언하는 ‘시대의 얼굴’ 같은 책이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모든 글이 우리 미술계와 관련된 기록이고, 
나의 한평생을 보람 있고 즐겁게 해 준 자전적 기록이어서 다시 
읽어 보아도 나로서는 애착이 가는 내용들이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1월 10일에는 《청여산고》 간행위원회(김복기 김영순 김이순 
김철효 김현숙 이인범) 주최로 출판기념회(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룸)가 열렸다. 미술계와 언론계 인사, 저자의 지인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행사는 김영순 전 부산시립미술관 
관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간행위원회의 발간보고에서 김복기 
《아트인컬처》 대표는 “근대한국미술의 고고학적 발굴자이자 
구술사의 선구자, 20세기 한국 최초의 미술 아키비스트”로 
이구열의 미술사적 위치를 재확인하고, 그 활동은 “천직이라는 
소명의식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외길 인생의 업적에 존경을 
표했다. 정양모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은 “그는 뛰어난 서정 
시인이자 서사 시인이다. 한국미술에 남긴 위대한 업적은 말로 
이루 다 표현할 수 없다”는 축사를 남겼다. 저자는 답사를 통해 
“어린 시절부터 예술 전반에 관심의 폭이 넓어 책 읽기와 글쓰기로 
60년을 보내다 보니 책으로 묶지 않은 길고 짧은 글이 쌓였다. 이 
책은 생애 마지막으로 그 글들을 정리한 것”이라며 감회를 밝혔다.

출판기념회에서 이구열과 참석자들의 기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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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열은 1932년 황해도 연백에서 태어나 6.25때 월남했다. 
1959년 《민국일보》에서 기자 활동을 시작해, 1973년까지 
《경향신문》 《서울신문》 《대한일보》에서 미술 전문기자, 
문화부장으로 일했다. 1975년 ‘한국근대미술연구소’를 개설해 
지금까지 운영 중이다. 2001년 리움미술관에 약 4만 3천여 건의 
희귀 미술자료를 기증해 ‘한국미술기록보존소’ 창설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주요 저서로는 《화단일경-이당 선생의 생애와 
예술》(1968) 《한국근대미술산고》(1972) 《근대한국미술의 
전개》(1982) 《근대한국화의 흐름》(1993) 《북한미술 
50년》(2001) 《우리 근대미술 뒷이야기》(2005》 《나혜석-그녀, 
불꽃같은 생애를 그리다》(2011) 《한국문화재수난사》(2013) 
《나의 미술기자 시절》(2014) 등이 있다. 예술의전당 
전시사업본부장, 문화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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